
일본, 도료용 유기용제 삭감 박차
수계화·무용제화로 환경문제 적극 대처…5년후 3 0 %·1 0년후 50% 

도료용 유기용제에 포함되어 있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는대류권의 질소산화물( N o x )등

과 함께 광화학스모그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유기용제의 삭감을 위해 법규제가 실행되고 있으며일본에서도 같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도료공업회는 8 9년 도료생산 및 지구환경연구회를 설치 V O C삭감에 대한 검토를 추진중에 있

다. 연구회는 우선 9 0년도 도료의 품종별 생산수량과 용도별 판매통계 등을 기초로 용도별, 품종별

도료생산량을 추정, 이를 기초로 삭감 용제량을 추정했다.

삭감의 방법은 고휘발분화, 수계화, 무용제화와 도착효율 및 설비개선 등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고휘발분화, 수계화, 무용제화 방법만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과중한 비용투자 없이도 적용가능한 삭감기술을 사용한 경우와 설비투자나 R u n n i n g

c o s t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사용가능한 최선의 삭감기술,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실용가능한 삭

감기술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품종별, 용도별 용제사용량을 추정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90년의 도료생산량 약 2 2 0만톤 중 용제사용량은 약9 8만톤으로 추정됐

다.

용도별로 용제사용량을 비교하면 건축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형 자동차용, 전기·전자용 금속

제품용, 자동차보수용 순이다. 한편, 용도별 삭감률은 앞서 제시한 과중한 비용투자없이 가능한 삭감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약 3 0 %에서 선박용 약 1 6 %까지, 삭감이 전망되며 한편으로는 현재 사용 가

능한 최선의 삭감기술로는 자동차보수 약 7 4 %에서 건축용 약 3 8 %까지의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1단계로는 약25% 2단계로는 약 5 0 %의 삭감률에 도달되리라고 추정했다.

도료 용제사용량의 삭감률은 설비개선 같은 과중한 C o s t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정도이지

만, 이러한 부담을 감안한다면 5 0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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